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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생연석회의 민생의제 발표회 내용 중에서 “주택세입자 권익보호 강화 : 상가임대차보호법

과 동일하게 주택 세입자 점유기간 10년 보장 후 단계적 무기계약 전환”이 언론으로부터 

주목과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.

이 내용을 민생의제로 제안하신 분은 전세 사기를 당하신 분들을 대변하여 이러한 제안을 

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 

민생연석회의는 이런 의견을 받아 의제로 더불어민주당에 제안한 것일뿐, 당의 공식 입장이

나 정책이 아닙니다. 

이번에 논란이 된 정책과제를 포함, 민생연석회의가 제안한 20대 민생의제와 60대 정책과제

는 민주당 정책위에서 정책과제별 타당성을 검토합니다. 이후 선별된 과제가 최고위원회 및 

당무위원회에서 확정되면, 최고위가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합니다(더불어민주당 당규 제5

호 중앙조직규정 제54조 제10항).

이재명 당대표께서는 지난 12일 행사 당일 민생연석회의 제안은“의제다. 공약으로 오해하지 

않았으면 좋겠다. 이건 집행할 과제가 아니라 논의해야 할 의제다.”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. 

또 오늘(17일) SNS를 통해 “전세 계약을 10년 보장하는 임대차법 개정의 경우 논의를 거친 

당 공식입장이 아닐뿐더러, 개인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갖고 있다.”고 입장을 

밝혔습니다. 민생연석회의 입장도 다르지 않습니다.

민생연석회의는 향후 민생 의제 논의과정에서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하고, 지속적으로 언론 

및 외부와 소통하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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